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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수용 증가는 미국 경제에 특효     19-04-06

4월 1일을 기하여 미국 이민국은 2020년의 미국 노동시장에 추가될 H-1B 비자 신창을 받습니다. 이는 65,000 명의 H-1B 근로자 외에 미국 대학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20,000 명을 과외로 접수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런 비자를 신청하는 지망자는 접수가 시작한지 1 주일 내로 정원이 소진됩니다.  기술 기업 총수들이 조직한 FWD.com과 미국의 연방 상원 직을 최장기 봉직한 오린 해취 (Orrin Hatch) 전 상원의원은 H-1B 비자와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이민자 정원을 늘리고 그들이 더 신속하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에 고용주들이 외국 태생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 건수는 190,098 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95,855 건은 미국 에서 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직 구직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 허락된 수는 겨우 85,000 건 뿐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민자 수용 제한은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의; 문화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육 과정 거치며 연구에 종사한 많은 외국 태생 기능자들을 미국 회사들이 채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FWD.com에 속한 고용주들은 수 많은 값진 구직 기능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현실은 미국의 비즈네스에 매우 해로운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두뇌를 교육하고 채용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경제의 연료가 되는 근로자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두뇌를 끌어들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고용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북의 창업주인 마크 주커버거도 주역을 맡고 있는  FWD.com의 고용주들은 다음의 요구를 미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 기능자 이민자를 고용해서 영주권을 얻어 주도록 H-1B 정원을 늘려줄 것
2.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일 자리를 창출해줄 미국대학 졸업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3. 고용주와 구직자에게 적절한 우선권을 줄 것, 등입니다.
미국에서 군사기밀에 연관된 직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원만을 채용합니다. 저도 미국에 이민 온지 수년이 걸려서 시민권을 얻고 군사기밀 프로젝트에서 1/4 세기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과업에 필요한 가능이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부족합니다. 저도 신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근로정신이 투철하고 근면하여 한인 직원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채용 규범에 맞는 구직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유자격, 고 기능자를 위한 이민자 쿼터를 머지 않은 미래에 늘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것이 미국 경제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끝
